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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폭행무마 청탁 금품 건네…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 구속 … 김승연 회장 편의 명목 5000만원 받아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직후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2명을 특정해 김승연 회장 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월6일 보복폭행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

반 등)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감사는 맘보파 두목 오모씨와 함께 보복폭행 사건 관련 남대문서 경찰관에게 청탁 명

목으로 한화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4월9일 “남대문서 경찰 2명에게 김승연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

달해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한화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도피한 오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

제 경찰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7월6일 남대문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한화에서 1500만원을 받은 혐

의를 받고 있는 명동파 두목 홍모씨를 함께 기소하려했으나 내주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키로 방침

을 바꿨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택순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골프 회동 의혹과 관련

해 “검찰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 발표 때 골프 회동 의혹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

겠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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